1995년 4월 25일, 오후 3시-3시 45분,

김명호 교수 연구실에서, 김미경 교수와의 대화

김미경: 제가 더 저거 했던건요. 요번 입시때에(주: 95학년도 성대 본고사 입시)…
김명호: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겠어요?

김미경: 예

김명호: 그게(주: ‘95학년도 입시문제 채점논란) 교원 징계의 결정적인 것이 아닌가요, 사실은?

김미경: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… 저라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선생님의 입장,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그렇습니다.

김명호: 이해를 했었어요?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. 제가 무엇을 원했는지 이해를 하셨어요?

김미경: 선생님은 그때 그게 문제가(주: ‘95학년도 본고사 수학II의 7번 문제)틀렸으니까 틀린 것 인정하고 다 빵점을 주자고 하셨지요.

김명호: 빵점이나 15점으로, 문제를 폐기시킨다는 면에서…
김미경: 그런데요, 그 것은 우리 수학과 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문제, 채점이 아니며 수학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, 제 생각에는, 학교 교내적인 문제예요. 대외적인 문제예요. 선생님들이 우려하셨던 게, 선생님들이 문제가 이상이 있는 것은 다 인정하시는 거 잖아요? 그렇죠? 이상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, 그 문제를 최소화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가장 최소화하자,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자는 거 였잖아요? 그런 입장에서, 선생님들이 다들 ‘다시 채점을 해서 이러 이렇게 하자’는 의견이었어요. 저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, 선생님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셨고… 제가 선생님 입장이라면, 다른 선생님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선생님하고 견해가 틀린 의견이었다면….민주주의가 뭐예요? 민주주의의 횡포라고 또 말씀하실 지 몰라도, 제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
